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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 테스트 17명 + 히트맵 코드
4장 원장 — 결과 분석 v3와 make_heatmap 파이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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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답자 17명은 국가+이니셜로 익명화했다(페이지와 동일 규칙). 부록 끝에 히트맵 생성 코드를 그대로 붙였다.

PHASE 3 사전 검증 — 친구 테스트 결과 분석 (v3)

버전: v3 (5/28) — v2에서 구조 재정렬 + 누락 보완 + 권역×Part 한눈 매트릭스 추가 (정보손실 0) 표본: 17명 (관심

층 12 + Follower-lite 1 + 무관심층 4) 목적: 유럽 답사 전 언어·문화·인지 가설 선검증 → 답사 질문 보정 + 팬덤 밖

확장성 검증 이 문서의 최종 위치: 케이스 스터디 최종본 6장(글로벌 확장)의 사전 검증 자산 + PHASE 1 캠페인 보정

근거

문서 흐름: 표본(§0) → 한눈 매트릭스(§1) → Part별 상세(§2~§6) → 무관심층 경계선(§7) → 가설 종합(§8)

→ 시장 교차검증(§9) → PHASE 1 보정(§10) → 유럽 답사 보정(§11) → 남은 표본(§12) → 출처(§13)

0. 표본 구성 (17명)

0.1 관심층 12명

# 이름 국적 모국어 권역 한국 체류 표본

1 스페인 L. 스페인 스페인·카탈루냐 로망스 3주 B

2 브라질 C. 브라질 포르투갈 로망스 3회 방문 B

3 멕시코 M. 멕시코 스페인 로망스 미방문 B

4 프랑스 C. ⭐ 프랑스 프랑스 로망스 2개월 A/B

5 독일 J. ⭐ 독일 독일 게르만 1회 방문 B

6 네덜란드 L. ⭐ 네덜란드 네덜란드·영어 게르만 2회 방문 B

7 스웨덴 N. 스웨덴 스웨덴·영어 게르만(북유럽) 6개월 교환 A

8 미국 E. 미국 영어 게르만(영어권) 10일 B

9 카자흐스탄 A. 카자흐스탄 러시아·카자흐 비라틴 1년 교환 A

10 러시아 E. 러시아 러시아 비라틴 4개월 교환 A

11 세르비아 M. 세르비아 세르비아 비라틴(슬라브) 미방문 B

12 일본 Y. 일본 일본 동아시아 단기 다수 B

0.2 무관심층 + Follower-lite 5명 ⭐ — 답사 4개국 직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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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이름 국적 모국어 관심도 그룹 답사국

13 벨기에 A. 벨기에 프·네·영 lite Follower-lite ⭐ 벨기에

14 벨기에 S. 벨기에 프랑스 2/5 무관심 ⭐ 벨기에

15 룩셈부르크 C. 룩셈부르크 프·룩셈·독 2/5 무관심 ⭐⭐ 룩셈부르크

16 독일 H. 독일 독일 2/5 무관심 ⭐ 독일

17 네덜란드 Le. 네덜란드 네·영 1/5 무관심 ⭐ 네덜란드

→ 답사 4개국(룩셈·벨기에·네덜란드·독일) 전부 커버 ✅ + 무관심층 첫 데이터 확보. → 무관심층 관심도 1~2/5 (완

전 0은 아니나 충분히 낮음). 진짜 0점은 후속 과제. → 벨기에 A. = Follower-lite (관심층-무관심층 경계). 관심층 설

문 사용, 응답은 관심층에 가까움. 분석 시 양쪽 참조.

권역 쿼터 (관심층): 로망스 4 / 게르만 4 / 비라틴 3 / 동아시아 1.

1. 권역 × Part 한눈 매트릭스 ⭐⭐⭐ (v3 신규)

전체 패턴을 한 장으로. 세로 = 5개 Part, 가로 = 권역 + 무관심층.

Part 로망스 (4) 게르만 (4) 비라틴 (3) 동아시아 (1, 일본) 무관심층 (4)

A 라틴

어

전체 즉시 인식 + 의미 충돌

(Vela·Fica)

Lux·Sero·Equa 인

식

Lux만 Lux·Sero 인식 Lux만, 나머지 생

소

B 처방

전

수용 (단 sophisticated) 수용 (단 과학 근거

필요)

수용 (의사>인플루

언서 신뢰)

수용 (단

clean·refined)

3:2 거부

(gimmicky)

C 역유

입

선크림·마스크·립·대리구매 선크림 압도 선물용·토너패드 마스크·립 거의 안 삼

D 6유

형

마케팅 OK, 과학 X 마케팅 OK, 과학 X SNS용 OK 너무 적음(고민 중복) "유치/짜증"

E 공유 디자인 예쁘면 (인스타·틱톡) 디자인 예쁘면 (인스

타)

미관 좋으면 (인스타

·텔레그램)

귀여우면 (인스타·라

인)

거의 안 함

한눈 결론: - 세로로 일관: B(처방전 수용)·D(과학 주장 반발)·E(디자인이 공유 좌우)는 전 권역 공통 - 가로로 그라데이

션: A(라틴어)는 로망스>게르만>비라틴 거리 비례 - 무관심층 열만 패턴 이탈: B·D·E 모두 거부 = 캠페인 경계선 (상세

§7)

2. Part A — 라틴어 네이밍 인식 (가설 7) ⭐⭐⭐

2.1 권역별 인식 그라데이션 — 가설대로 확인

권역 인식 수준 근거

로망스

어권

전체 인식 (즉시) 스페인 L. "Lux는 Romance 언어에서 빛, Vela는 스페인어로 양초" / 프랑스 C. D.

"Lux=lumière, Sero=sérum, 여러 개가 라틴어 뿌리" / 브라질 C. "Sero·Fica 친숙" / 멕시코

M. "Lux=light/luxury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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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역 인식 수준 근거

게르만

어권

부분 인식

(Lux·Sero·Equa)

독일 J. "Sero=pharmaceutical, Equa=equilibrium" / 네덜란드 L.·스웨덴 N. "Lux·Equa가

라틴 뿌리로 느껴짐" / 미국 E. "이미 스타트업 스킨케어 이름 같다"

비라틴

문자권

Lux만 인식 카자흐스탄 A.·러시아 E. "Lux=luxury 빼고는 별로" / 세르비아 M. "다 기억 못 함, Lux가 제일 쉬

움"

동아시

아(일

본)

Lux·Sero 인식 일본 Y. "Lux=luxury 친숙, Sero=medical"

→ 가설 7 검증: 라틴어 인식이 언어권 거리에 정확히 비례 (로망스 > 게르만 > 비라틴). 라틴어 네이밍의 글로벌 복제

가능성은 권역마다 다르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됨.

→ 다국어 변수 (v3 보완) ⭐: 벨기에 A.(벨기에, 게르만권)가 "Vela=candle, 스페인어 수업 때문에"라 응답. 제2언

어로 로망스어를 배운 사람은 게르만권이어도 의미 충돌을 인지. 다국어 유럽(특히 벨기에·룩셈부르크 = 답사국)에선

권역 경계가 흐려짐 → 의미 충돌 리스크가 게르만권에도 일부 전파.

2.2 결정적 리스크 3개 발견 ⚠

리스크 1 — 로망스권 의미 충돌 (라틴 직계의 역설) - Vela = 스페인어·포르투갈어로 "양초(candle)" (스페인 L.

"literally candle lol", 미국 E.·벨기에 A.도 candle 연상) - Fica = 포르투갈어 실재 동사 ("머물다" + 구어로 "썸타

다/사귀다") — 브라질 C. "funny because real Portuguese verb" - → 라틴어 직계권에서 오히려 엉뚱한 실재 단

어와 충돌. 글로벌 네이밍 시 로망스권 현지 검수 필수

리스크 2 — Glab 전 권역 부정적 (만장일치) - "ugly"(브라질 C.) "awkward/bald"(스페인 L.) "unpleasant"(프랑

스 C. D.·러시아 E.) "harsh"(카자흐스탄 A.·네덜란드 L.) "glue/supplement powder"(세르비아 M.) "weird"(미

국 E.·멕시코 M.) "difficult"(독일 J.) "a bit ugly"(벨기에 A.) - → Glab는 거의 만장일치 부정. 폐기 1순위 후보

리스크 3 — 비라틴권 기억 장벽 - 세르비아 M. "다 기억 못 함" / 카자흐스탄 A.·러시아 E. "Lux 빼고 생소" - → 비라

틴권(러시아·중앙아시아) 확장 시 발음·기억 보조 장치 필요

2.3 네이밍-기능 직관 일치도 (A2)

이름 직관 응답 의도 일치

Lux glow·brightening·radiance·dull skin·whitening ✅ 강함 (빛=광채/미백 일관)

Equa balance·oil control·combination·pH ✅ 강함 (equ=균형 일관)

Glab acne·peeling·strong treatment ⚠ 기능은 일치(강한 시술)하나 어감 부정

Sero serum·hydration·anti-aging·repairing ✗ 분산 ("세럼"으로만, 특정 기능 X)

Vela calming·dry·sensitive·night cream ✗ 분산 + 양초 충돌

Fica natural·botanical·calming·redness △ 진정·식물 경향 + 동사 충돌

→ Lux·Equa는 직관-의도 일치(유지 권장) / Glab·Vela·Fica는 재검토 / Sero는 범용("세럼")이라 특정 유형 매핑

약함.

→ 주의 (Lux 양면성): Lux를 일본 Y.·스페인 L.가 "whitening(미백)"으로 읽음. 미백 뉘앙스는 서구권에서

whitening 마케팅 거부감(시장 데이터 §9) 리스크. Lux 유지하되 광채(radiance)로 프레이밍, 미백 연상 차단 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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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.

3. Part B — 처방전 컨셉 (가설 9) ⭐

3.1 검증 결과 — 약국 문화권 수용 높음

약국-스킨케어 문화 강한 권역에서 수용: - 프랑스 — 프랑스 C. D. "pharmacy skincare culture, sophisticated면

OK" - 독일 — 독일 J. "dermatologist-inspired works well" - 일본 — 일본 Y. "medical-looking 신뢰, 단

clean·refined해야" (v3 보완) - 브라질 — 브라질 C. "dermatologist-style 신뢰" - 비라틴권 — 카자흐스탄 A.

"의사를 인플루언서보다 신뢰"

3.2 B2 약국-화장품 거리 — 권역별 차이 (v3 보완)

거의 모든 권역 "약국이 스킨케어 판매"하나, 통합도는 나라마다 다름: - 강한 통합: 독일(독일 J. "medical

positioning"), 일본(일본 Y. "very connected"), 벨기에(벨기에 A. "pretty connected"), 비라틴권 - 부분 분리:

스페인(스페인 L. "usually separated, 단 약국도 판매"), 네덜란드(네덜란드 L. "pharmacy skincare exists but

beauty stores도 별도")

→ 유럽도 단일하지 않음. 답사 시 나라별 약국-뷰티숍 통합도를 직접 관찰해야 (네덜란드는 분리 경향 → 처방전 컨셉

무대가 약할 수 있음).

3.3 결정적 조건 — 톤 밸런스가 관건

거의 만장일치 경고: - 너무 의료적(fake-medical) → 거부감 (카자흐스탄 A.·세르비아 M.·멕시코 M.·독일 J.) - 너무

장난스러움 → 유치 (프랑스 C. D. "too playful=childish") - 스윗스팟: "dermatologist-inspired" /

"sophisticated playful" / "not too pharmacy-serious" / "clean·refined"(일본 Y.) (스페인 L.·스웨덴 N.·프랑

스 C. D.·일본 Y. 공통) - 연령 분화: 젊은층=재미있는 미학 수용 / older=거부 (D2와 일치)

→ 가설 9 검증: 처방전 메타포는 약국 문화권에서 작동. 단 톤의 정교함이 성패를 가름. PHASE 1의 처방전 컨셉 방

향은 옳았으나, 톤 캘리브레이션이 핵심 실행 변수.

4. Part C — K-뷰티 인지·역유입 (T2.3b) ⭐

4.1 인지 경로 (C1) — 소셜미디어 압도적

만장일치: TikTok + 인스타 + K-pop + 드라마 + 유튜브 + Reddit

오프라인 인지 경로 거의 없음

→ K-뷰티 글로벌 인지 = 100% 소셜미디어 주도

4.2 구매처 (C2) — 온라인 + 특정 매장

공통: 온라인 + 수입 뷰티샵

권역별 매장: Sephora(스페인·프랑스) / Douglas(독일) / Ulta·Amazon·TikTok Shop(미국) / 한국 부티크

(파리·바르셀로나) / 드러그스토어·K뷰티 체인(일본)

→ 유럽 답사 매장 후보 확정: Sephora · Douglas · 약국(드러그스토어) · 한국 부티크

4.3 역유입 — 결정적 발견 ⚠⚠

COSRX CASE STUDY · APPENDIX 4



한국 와서 뭘 사가나 (C3): - 선크림 압도적 1위: 미국 E. "US sunscreen sucks" / 독일 J.·네덜란드 L.·스웨덴 N.·스

페인 L.·프랑스 C. D. 모두 선크림 - 시트마스크·토너패드·립 (브라질 C.·스페인 L.·카자흐스탄 A.·일본 Y.) - 선물용·대

리구매 다수: 카자흐스탄 A.·러시아 E. "친구 선물" / 세르비아 M. "사촌이 여행자에게 부탁" / 멕시코 M. "미방문이

나 친구가 여행자에게 부탁" (v3 보완) - → 역유입 게이트웨이 = 선크림·시트마스크·선물/대리구매. 펩타이드 세럼은

0명 언급 ⚠

대리구매 패턴 (v3 강조): 미방문자(멕시코 M.·세르비아 M.)도 여행자를 통한 대리구매 네트워크 존재. K-뷰티 역유입

이 방문자 직접 구매를 넘어 대리구매 사슬로 확장됨 → 글로벌 확장 시 "여행자 추천 선물" 동선 활용 가능.

이게 PHASE 1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발견: - 우리 캠페인은 펩타이드 세럼이 처방 코어 - 그런데 외국인 역유입 동선

의 진입점은 선크림·마스크 - → 외국인 타깃 글로벌 확장 시, 펩타이드 직공략보다 선크림·마스크 게이트웨이 → 펩타

이드 업셀 구조가 현실적

4.4 COSRX 인지 (C4) — 약하고 스네일·성분 이미지

인지 다수지만 모호: 미국 E. "snail thing brand? not sure" / 세르비아 M. "saw online once? not sure"

이미지: "simple practical ingredient-focused"(독일 J.) / "minimalist effective"(프랑스 C. D.) /

"ingredient-focused"(네덜란드 L.) / "simple, internet-famous"(벨기에 A.)

→ COSRX = 인지도 있으나 약함 + 스네일·성분 중심 이미지. 펩타이드 연상 0 ⚠

→ 우리 펩타이드 처방 컨셉과 현 브랜드 글로벌 이미지(스네일·성분) 사이 간극 존재. 캠페인이 이 간극을 메우는

다리여야 함

5. Part D — 6유형 환원주의 ⭐

거의 만장일치: - "마케팅엔 충분, 과학적으론 단순화" (독일 J.·네덜란드 L.·스웨덴 N.·프랑스 C. D.·스페인 L.·멕시코

M.·일본 Y.·세르비아 M.·카자흐스탄 A.·러시아 E.·벨기에 A.) - 단 일본 Y.는 "너무 적음 — 피부 고민이 많이 겹쳐서"

(다른 각도 반론, v3 명시) - → PHASE 1 K9(환원주의 차단)과 정확히 일치. 6유형은 재미·캠페인 프레임이면 수용,

진단 정확성을 주장하면 반발 - D2 공유: MBTI 비교 다수, "한국만큼 mainstream 아님"(프랑스 C. D.·독일 J.·일본

Y.), 젊은층·사적 공유

→ 시사점: 6유형을 "과학적 진단"이 아니라 "재미있는 분류 + 출발점"으로 프레이밍해야 글로벌 수용. 진단 정확도를

앞세우면 반발.

6. Part E — SNS 공유 ⭐⭐

6.1 공유 동기 — 결정적 발견 ⚠

거의 만장일치: - "디자인이 예쁘거나 웃기면 공유" (카자흐스탄 A.·브라질 C.·미국 E.·스페인 L.·프랑스 C. D.·네덜란

드 L.·스웨덴 N.·멕시코 M.·일본 Y.·벨기에 A.) - 스페인 L. 핵심: "design이 예쁘거나 웃기면. 진단 내용 때문이 아니

라" ⭐ - 미국 E.: "나를 놀리거나(roasted) 웃기게 생겼으면 올림" ⭐ - 벨기에 A. "디자인이 cool하거나 내 미감에

맞으면" — 정체성 표현 동기

→ 공유 동기 = 진단 정확도가 아니라 비주얼·유머·정체성 표현.

PHASE 1 직결 시사점: - 처방전 카드의 바이럴은 진단의 정확성이 아니라 디자인·유머가 좌우 - 우리 디자이너 역량

(처방전 카드 디자인)이 바이럴의 핵심 레버 - F력(감성·재미) 카피 부재(K27) 약점과 정확히 연결 — 진단 결과만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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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재미·놀림·자존감 layer 부재였음

6.2 플랫폼 권역별 분화 (E2)

권역 주 플랫폼

공통 인스타그램 스토리

서구(미국·브라질·멕시코) + TikTok

러시아·중앙아시아 + Telegram

세르비아·네덜란드 무관심층 + WhatsApp 그룹

일본 + LINE

→ 글로벌 캠페인 시 권역별 플랫폼 전략 필요. 인스타(공통 베이스) + 권역별 보조.

7. 무관심층 분석 — 캠페인의 경계선 ⭐⭐⭐

무관심층 4명(벨기에 S.·프랑스 C. M.·독일 H.·네덜란드 Le.)에서 관심층과 정반대 신호가 나옴. 캠페인의 한계선을 그

어주는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. (벨기에 A.는 Follower-lite라 관심층 쪽에 가까워 별도 표기.)

7.1 처방전 컨셉 — 관심층 ↔ 무관심층 정반대 ⚠⚠

응답자 그룹 반응 방향

프랑스 C. M.(룩셈) 무관심 "medical design이 influencer 브랜딩보다 신뢰" 긍정

벨기에 A.(벨기에) Follower-lite "aesthetic·not hospital-looking이면 OK" 긍정

독일 H.(독일) 무관심 "very marketing-heavy" 부정

벨기에 S.(벨기에) 무관심 "gimmicky, AI skin 안 믿음, fake-serious" 부정

네덜란드 Le.(네덜란드) 무관심 "unnecessary. skincare isn't medicine. prescription이라 덜 끌림" 강한 부정

→ 무관심층(4명)에선 처방전 컨셉이 3:1 부정 우세 (프랑스 C. M. 긍정, 나머지 3 부정). 벨기에 A.(lite) 포함하면

3:2. 관심층(약국 문화권 수용)과 정반대. → 결정적 통찰: 무관심층은 처방전 메타포를 "과장된 마케팅"으로 간파

("marketing-heavy" "fake-serious" "gimmicky"). 특히 네덜란드 Le. "skincare isn't medicine, 그래서

prescription이라 덜 끌림" = 처방전 컨셉이 무관심층엔 역풍일 수 있음 ⚠

7.2 라틴어 네이밍 — 무관심층은 Lux만

독일 H. "대부분 추측 못 함" / 네덜란드 Le. "Lux maybe bright skin, 그게 다" / 벨기에 S. "거의 모르겠음" /

프랑스 C. M. 일부만

단 Lux는 무관심층도 인식 (luxury) / Glab 여전히 부정 ("harsh" "protein powder" "weird")

→ 라틴어 인식이 관심층보다 더 약함. Lux 빼면 무관심층엔 거의 안 통함. Glab 폐기 재재확인.

7.3 K-뷰티 무관심 이유 + 전환 트리거 (Part C)

무관심 이유 전환 트리거 (뭐가 있으면 써볼까)

"너무 많은 제품·단계"(프랑스 C. M.·독일 H.) "신뢰하는 사람 추천"(독일 H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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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관심 이유 전환 트리거 (뭐가 있으면 써볼까)

"관심 가질 만큼 안 됨"(독일 H.·벨기에 S.·네덜란드 Le.) "싸고 실제로 간단하면"(벨기에 S.)

"브랜드 이름도 못 댐"(네덜란드 Le.) "공짜로 주면"(네덜란드 Le.)

"선크림 — 아시아 선크림 좋다니까"(프랑스 C. M.)

→ 무관심층 진입장벽 = 복잡성. 전환 트리거 = 단순함·신뢰 추천·무료 체험·선크림 게이트웨이. (선크림 = 관심층 역

유입과 동일 진입점)

7.4 공유 — 무관심층은 안 함

네덜란드 Le. "No" / 독일 H. "공개로 안 올림, 친구한테나" / 벨기에 S. "아마 안 함"

→ 무관심층은 공유 안 함. 바이럴은 관심층 내에서만 작동. 6유형도 "childish/silly/annoying" 시큰둥.

7.5 종합 — 캠페인 경계선이 그어짐 ⭐

차원 관심층 (12명) 무관심층 (4명)

처방전 컨셉 수용 (약국 문화권) 3:1 거부 ("gimmicky/marketing-heavy")

라틴어 네이밍 권역별 인식 Lux만

공유 의향 "디자인 예쁘면" 거의 안 함

6유형 재미 OK "유치/짜증"

→ 이 캠페인은 K-뷰티 관심층 + 약국 문화권 내에서 작동. 완전 무관심층 확장엔 명확한 한계. → 단 전환 다리 존재:

단순함·무료 체험·선크림 게이트웨이·신뢰 추천. 무관심층을 직접 처방전으로 끌기보다 선크림 등 저진입 게이트웨이

로 끌어들인 뒤 전환하는 경로가 현실적. → 재해석: 무관심층 거부 = 캠페인 실패가 아니라 타깃 경계 확인. 브리프 자

체가 "Gen Z 대학생 + SNS + 캠퍼스" = 관심층 지향. 무관심층은 애초에 타깃 아님. "타깃 경계를 데이터로 확인"했

다는 강점.

8. 가설 검증 종합

가설 결과 핵심

가설 7 (라틴어 글로벌

복제)

조건부 검증 로망스>게르만>비라틴 그라데이션. Lux·Equa 강함 / Glab 폐기 / Vela·Fica 의미 충돌.

무관심층은 Lux만

가설 9 (처방전 문화 수

용)

검증 + 경계

선

관심층·약국 문화권 수용 ↔ 무관심층 거부 (gimmicky). 팬덤 내 한정 + 톤이 성패

T2.3b (K-뷰티 역유입) 검증 + 반전 인지=소셜미디어. 역유입템=선크림·마스크지 펩타이드 아님. 대리구매 사슬 존재

환원주의 (6유형) K9 재확인 관심층 재미 OK, 과학 주장 반발. 무관심층은 "유치/짜증"

공유 트리거 재정의 + 경

계선

관심층 디자인·유머·정체성이 동력 ↔ 무관심층 거의 공유 안 함

확장성 경계선 확정 캠페인은 K관심층 + 약국 문화권 내 작동. 무관심층 직접 확장 한계. 전환 다리 = 선크림 게

이트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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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시장 데이터 교차검증 — 친구 테스트가 튀는가? ⭐⭐⭐

친구 테스트 17명은 정성 표본이라 "튈" 위험이 있다. 신뢰성 있는 시장 데이터(Euromonitor·WWD·L.E.K·시장조사

기관)와 대조해 2층 구조(거시 시장 ↔ 미시 친구 테스트)로 검증한다.

9.1 거시 — 유럽 K-뷰티 시장이 답사 타이밍과 맞는가

발견 시장 데이터 출처

유럽 = K-뷰티 급성장 신

시장

K-뷰티 온라인 매출 점유율 2022년 3% → 2025년 11%로 3배+, 영국·독일

top 마켓

Euromonitor

답사국 독일이 선두 독일이 임상 효능·'클린 뷰티' 선호로 유럽 내 7% 성장률 지역 선두 Global Market

Insights

스킨케어가 압도적 주력 유럽 K-뷰티에서 스킨케어가 매출의 66.4% 최대 세그먼트 Grand View Research

AP가 시장 리더 AP가 유럽 K-뷰티 12%+ 점유율 리더 Global Market

Insights

외국인 역유입 규모 폭증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 비중 2022년 2%→2025년 28%, 외국인 연매출 1조원

(2025)

올리브영 공시·보도

답사 권역 유럽 급성장 올리브영 이탈리아 +250%·스페인 +226%·프랑스 +184% (전년比, 2024) 뷰티누리

→ 답사국 선택 정당화: 독일·네덜란드·벨기에·룩셈부르크 = 유럽 K-뷰티 성장 중심부. 친구 테스트 표본이 우연이 아

니라 시장 핵심부와 일치. → 로망스권 표본 정당화 ⭐: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 급성장 1~3위가 이탈리아·스페인·프랑

스(로망스권). 친구 테스트 로망스권 4명(스페인·브라질·멕시코·프랑스)이 시장 급성장 권역과 정확히 일치 → 표본 선

택의 시장 타당성 추가 입증.

9.2 미시 검증 — 6개 항목 모두 일치

검증 항목
친구 테스트 (미

시)
시장 데이터 (거시) 출처

처방전 컨셉 약국 문화권 수용 파리·베를린·마드리드 약국 = 스킨케어 중심, 라로슈포제·비쉬·아벤

느 장악, 약사 추천

WWD·L.E.K·Double V

무관심층 거

부

"marketing-

heavy"

유럽 소비자 36% 과학 근거 선호, 근거 없는 마케팅 간파 Happi·IPSOS

역유입 선크림·마스크 Round Lab 선크림 올리브영 1위, Mediheal 마스크팩 연매출

2,000억(입점 최초)·Torriden 등 1,000억 클럽 6개

올리브영 데이터

COSRX 이미

지

스네일·성분 COSRX 스네일 96 에센스 = 대표 베스트셀러, K-뷰티 신소재 대표

기업

ResearchAndMarkets

펩타이드 약

한 연상

0명 언급 펩타이드 = 안티에이징·틈새 인지, Gen Z엔 아직 약함 Global Growth

Insights

답사국 선택 독·네·벨 표본 유럽 K-뷰티 성장 중심부 Euromonitor·GMI

→ 결론: 친구 테스트는 튀지 않는다. 6개 항목 모두 시장 데이터와 일치.

근거 보강 디테일 (표 압축분 복원): - 유럽 약국 더모코스메틱 = 라로슈포제·비쉬·유세린·비오더마·아벤느가 선반 장

악. 프랑스 약국 선반은 법적으로 '피부과 테스트' 제품에 한정되며 소비자가 이를 의학적 효능과 동일시 (2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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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PSOS) - 스네일 뮤신 시장 = 2020년 약 3.27억 달러 → 연 10% 성장, 주로 틱톡 바이럴 견인

(Sytheon/Transparency Market Research) - 펩타이드 = 소비자 인지도 30%↑ 성장 중이나 '안티에이징 펩타이

드' 검색은 최소 트래픽 (틈새 인지) - 올리브영 역유입 브랜드 규모 = 마스크팩 대표 메디힐(연 2,000억, 입점 사상 최

초)·선크림 대표 라운드랩(1,000억 클럽). 단 카테고리별·외국인 한정 %점유율은 비공개 → 규모·순위로만 기술 (추정

금지) - 올리브영 K뷰티→K웰니스 확장: 기초(+50%)·색조(+43%)뿐 아니라 헬시라이프(+45%)·헬시푸드(+42%) 신

장 → AP 헬스 토탈케어 방향(§9.7)과 정렬

9.3 친구 테스트만의 고유 가치

시장 데이터에 없는 3가지를 친구 테스트가 제공: 1. 라틴어 네이밍의 언어권별 인식 차이 (Vela=양초, Glab 거부) 2.

처방전 컨셉의 톤 수용성 (sophisticated vs gimmicky 경계) 3. 공유 동기가 진단 아닌 디자인·유머

→ 2층 구조: 거시(시장)로 신뢰도 확보 + 미시(친구)로 캠페인 고유 가설 검증. 면접에서 "정성 표본이 편향 아니냐"

반론 선제 차단.

9.4 번뜩임 1 — 처방전의 진짜 참조 대상 = 유럽 더모코스메틱 ⭐

우리 처방전 컨셉의 경쟁/참조 대상은 다른 K-뷰티가 아니라 라로슈포제·비쉬 같은 유럽 더모코스메틱. "AI 진단 →

처방전" = 유럽 약국 약사 추천의 디지털화로 포지셔닝 가능. PHASE 1 브리프 참고 브랜드(CeraVe = 더모코스메틱

계열)와도 연결.

9.5 번뜩임 2 — 펩타이드 = Gen Z 블루오션이자 인지장벽 ⭐

펩타이드는 성장 중이나 안티에이징(30~40대) 인식. "Gen Z + 펩타이드"는 시장 빈 자리(블루오션)이면서 인지도 낮

은 진입장벽(리스크). 캠페인 핵심 과제 = 펩타이드를 Gen Z 언어로 번역 (안티에이징 X → "Skin Longevity/예방"

= 브리프 일치).

9.6 번뜩임 3 — 셰이드 호환: 스킨케어라 오히려 유리 ⭐

K-뷰티 색조 셰이드가 밝은~쿨톤 제한적(셰이드 6개가 매출 95%)이라 글로벌 호환 문제. 우리 캠페인은 스킨케어(펩

타이드) 중심이라 셰이드 지옥을 구조적으로 회피 → 글로벌 호환성에서 오히려 유리. (개인사 아닌 시장 패턴으로 기

술)

9.7 번뜩임 4 — AP 그룹 전략과 정렬 ⭐⭐⭐

공모전 심사자 = 아모레퍼시픽. 세 가지가 한 방향: 1. AP = 유럽 K-뷰티 시장 리더 (12%+ 점유) 2. 유럽 K-뷰티 성장

= 약국 더모코스메틱 코드 (§9.2) 3. AP 본사 = 뷰티→헬스 토탈 케어 + 메디컬 방향 (트랙 2 안종훈 발표)

→ 우리 "AI 진단 → 처방전" = 유럽 더모코스메틱 코드 + AP 헬스 확장 전략과 정렬. AP가 가려는 방향(뷰티의 과학·

메디컬화)을 Gen Z·캠퍼스 맥락으로 번역한 것으로 포지셔닝. → 공모전 재도전·면접 어필: "제 처방전 컨셉은 AP가

유럽에서 리더십을 쥔 더모코스메틱 코드와, 안종훈 전무의 헬스 토탈 케어 방향에 정렬됩니다." = 심사자(AP) 전략

이해 신호.

10. PHASE 1 캠페인 보정 포인트 (검증 결과 도출)

# 보정 근거

1 네이밍 확정 (아래 Before/After) §2.2·§2.3·히트맵

2 Lux 프레이밍: 미백 X → 광채(radiance)로. whitening 거부감 차단 §2.3·§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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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보정 근거

3 처방전 톤: "dermatologist-inspired + sophisticated playful" 스윗스팟 §3.3

4 외국인 게이트웨이: 펩타이드 직공략 X → 선크림·마스크 진입 → 펩타이드 업셀 §4.3

5 브랜드 간극: COSRX 스네일·성분 이미지 ↔ 펩타이드 처방 사이 다리 §4.4

6 공유 설계: 진단 정확도 X → 디자인·유머·놀림(roast) 카피 = 바이럴 핵심 (F력/K27) §6.1

7 6유형 프레이밍: "과학 진단" X → "재미있는 분류 + 출발점" §5

8 펩타이드 번역: 안티에이징 X → "Skin Longevity/예방" (Gen Z 언어) §9.5

9 확장 경계선: 무관심층 직접 X → 선크림·무료·단순함 2단 경로. "skincare isn't medicine" 역풍 인지 §7

10.1 네이밍 확정 — Before/After ⭐ (검증→보정 루프의 핵심 산출물)

친구 테스트 17명 + 로망스권 충돌 검증(웹 조사) 결과로 네이밍을 확정. 검증 통과한 이름은 유지, 떨어진 3개만 교

체.

코드 기능 성분 Before (제출) After (확정) 교체 사유

Rx-01 톤업/광채 비타민C Lux Lux (유지) 전 권역 인식, luxury 직관

Rx-02 재생 나이아신아마이드 Sero Sero (유지) "serum" 직관

Rx-03 진정 히알루론산 Vela Calm 스페인·포르투갈어 "양초" 충돌

Rx-04 결 개선 스네일 Glab Velvet 전 권역 부정적 어감 (만장일치)

Rx-05 탄력 레티놀 Fica Lift 포르투갈어 동사 + 무관심층 "음식" 연상

Rx-06 주름 개선 콜라겐 Equa Equa (유지) 균형 직관

확정 논리: "17명이 직관적으로 이해한 이름(Lux·Sero·Equa)은 지키고, 못 읽거나 오해한 3개(Vela·Glab·Fica)만 누

구나 아는 영어로 교체." 자의성 0, 데이터가 시킨 보정만.

구조적 판단 (네이밍 철학): - 라틴어 단독 = 비라틴권·무관심층 인식 실패 (검증됨). 좋은 라틴어일수록 로망스권 실재

어와 충돌(Vela·Fica·Firma) - → 격조보다 직관: 스킨케어는 선택지 과잉 필드. 직관적 네이밍이 사고 비용↓ → 선

택률↑. 무관심층 진입장벽이 "복잡함"(§7.3)인 것과 일치 - → 결과: 라틴어 3(검증 통과) + 영어 3(직관). 1~2음절,

전 권역 발음 가능. Lux가 통한 이유도 격조가 아니라 luxury 직관이었음

→ 이 Before/After가 페르소나 1문장(처음 답이 정답 아님 → 맥락에 맞게 번역)의 핵심 실증. 8월 답사에서

Calm·Velvet·Lift 현지 반응 재확인 예정 (2중 검증 루프).

11. 유럽 답사 보정 (7월 작업)

친구 테스트 발견 유럽 답사 액션

매장 후보: Sephora·Douglas·약국·한국 부티크 4개국 해당 매장 동선 사전 조사

처방전 = 톤이 관건 유럽 약국 스킨케어 톤(의료적 vs 친근) 관찰

약국-뷰티숍 통합도 나라별 다름 4개국별 약국-뷰티숍 통합도 직접 확인 (네덜란드 분리 경향?)

역유입 = 선크림·마스크 유럽 매장 K-뷰티 진입템 확인 (선크림 위주인가)

COSRX CASE STUDY · APPENDIX 10



친구 테스트 발견 유럽 답사 액션

COSRX 스네일·성분 이미지 유럽 매장 COSRX 진열·포지셔닝 확인

Glab 폐기·Vela 충돌 현지 매장 직원에게 라틴어 네이밍 즉석 반응 (로망스권 중점)

→ 친구 테스트로 질문이 날카로워짐. 유럽에서 헛걸음 없이 확인 모드로 진입.

12. 남은 표본 + 추가 권장

12.1 확보 현황

권역 3개 쿼터 충족 ✅ + 답사 4개국 직결 표본 전부 확보 ✅ (벨기에·룩셈·네덜란드·독일)

관심층 12 + Follower-lite 1 + 무관심층 4 = 17명

관심층 ↔ 무관심층 대조로 캠페인 경계선 확정

12.2 추가하면 좋을 표본

진짜 0점 무관심층 — 현 무관심층 1~2/5. 완전 0점 미확보 (후속)

비라틴권 무관심층 — 현 무관심층 전원 유럽(게르만·로망스). 러시아·중앙아시아 무관심층 있으면 권역 균형 ↑

장기 거주자(표본 A) 보강 — 현재 관심층 A 4명. 여유 시 +1~2명 (전 애인 데이터 확보 불가 → 다른 거주자로)

12.3 표본 한계 (케이스 스터디 명시)

정성 조사 17명 (정량 일반화 X). 방향 탐색용

무관심층도 유럽 4개국 편중 (비라틴권 무관심 미확보)

유럽 현지 답사로 보완 예정

단 §9 시장 교차검증으로 정성 표본의 신뢰도 보강 — 6개 항목 시장 데이터 일치

13. 시장 교차검증 출처 (§9)

신뢰성 기준으로 선별 (시장조사기관·업계 매체·1차 통계). 시장 규모 절대값은 조사기관마다 정의·범위가 달라 방향성

·추세만 인용.

출처 활용

Euromonitor International 유럽 K-뷰티 점유율 3%→11%, K-beauty 2.0

Global Market Insights 유럽 시장 규모·독일 선두·AP 점유율 12%

Grand View Research 스킨케어 66.4% 세그먼트

WWD (Women's Wear Daily) 유럽 약국 더모코스메틱 붐

L.E.K. Consulting 더모코스메틱 = 약사 추천 채널

Double V Consulting 유럽 vs 중국 약국 채널 구조

IPSOS 프랑스 스킨케어 보고서 (2024) 약국 '피부과 테스트' = 의학적 효능 인식

Happi / Innova 유럽 소비자 36% 과학 근거 선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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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활용

올리브영 가이드·매장 데이터 (1차 조사) 역유입 베스트셀러 (선크림·마스크)

올리브영 공시·한국일보·뷰티누리 보도 외국인 매출 규모·브랜드 매출(메디힐 2,000억)·유럽 권역 급성장률

ResearchAndMarkets / Sytheon COSRX 스네일 대표성·시장 규모

Global Growth Insights / Accio 펩타이드 인지도·검색 트렌드

CNN / Global Glam / 시장 리포트 셰이드 호환 구조적 문제

→ 개인 일화(전 애인 사례)는 문서에 미포함. 시장 패턴으로만 기술 (케이스 스터디 객관성).

문서 종료. v3 = 17명 결과 + 권역×Part 매트릭스(§1) + Part별 상세(§2~6) + 무관심층 경계선(§7) + 가설 종합

(§8) + 시장 교차검증 6항목 일치 + 번뜩임 4개(§9) + PHASE 1 보정 9포인트(§10). 구조 재정렬 + 누락 보완(일

본 톤·멕시코 M. 대리구매·B2 권역차·벨기에 A. 다국어) 완료. 정보손실 0. 추가 표본·유럽 답사 후 v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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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록 — make_heatmap_v2.py

"""

COSRX Personal Peptide RX — Naming Before/After Heatmap

Left  : original submission (Lux Sero Vela Glab Fica Equa)

Right : revised after 17-respondent validation (Lux Sero Calm Velvet Lift Equa)

Scores = recognition + sentiment, -2..+2, coded from transcripts.

Revised English names are projected as universally legible (=+2 across regions),

flagged as a hypothesis to be re-confirmed in the August field study.

"""

import numpy as np

import matplotlib.pyplot as plt

from matplotlib.colors import LinearSegmentedColormap

regions = ["Romance\n(n=4)", "Germanic\n(n=4)", "Non-Latin\n(n=3)", "Japan\n(n=1)", "Non-follow

er\n(n=4)"]

# --- BEFORE (validated scores) ---

before_names = ["Lux", "Sero", "Vela", "Glab", "Fica", "Equa"]

before = np.array([

    [ 2.0,  1.5,  1.0,  2.0,  1.0],   # Lux

    [ 1.0,  1.0,  0.5,  1.0,  0.5],   # Sero

    [ 0.0,  0.5,  1.0,  1.0,  0.0],   # Vela  (candle clash)

    [-2.0, -2.0, -2.0, -1.5, -2.0],   # Glab  (rejected)

    [ 0.0,  1.0,  0.5,  1.0, -1.0],   # Fica  (verb clash)

    [ 1.0,  0.75, 0.0,  1.0,  0.25],  # Equa

])

# --- AFTER (Lux/Sero/Equa kept; Calm/Velvet/Lift projected legible) ---

after_names = ["Lux", "Sero", "Calm", "Velvet", "Lift", "Equa"]

after = np.array([

    [ 2.0,  1.5,  1.0,  2.0,  1.0],   # Lux   (kept)

    [ 1.0,  1.0,  0.5,  1.0,  0.5],   # Sero  (kept)

    [ 2.0,  2.0,  2.0,  2.0,  2.0],   # Calm  (universal English)

    [ 2.0,  2.0,  1.5,  2.0,  2.0],   # Velvet(texture word, near-universal)

    [ 2.0,  2.0,  1.5,  2.0,  2.0],   # Lift  (universal English)

    [ 1.0,  0.75, 0.0,  1.0,  0.25],  # Equa  (kept)

])

cmap = LinearSegmentedColormap.from_list(

    "rdylgn_soft", ["#B83227", "#E2926B", "#F0EFEA", "#82C09A", "#1E8456"])

fig, axes = plt.subplots(1, 2, figsize=(15, 6.2))

def draw(ax, data, names, title, highlight_rows=None):

    im = ax.imshow(data, cmap=cmap, vmin=-2, vmax=2, aspect="auto")

    ax.set_xticks(np.arange(len(regions)))

    ax.set_yticks(np.arange(len(names)))

    ax.set_xticklabels(regions, fontsize=9.5)

    ax.set_yticklabels(names, fontsize=13, fontweight="bold")

    ax.tick_params(top=True, bottom=False, labeltop=True, labelbottom=False)

    for i in range(len(names)):

        for j in range(len(regions)):

            v = data[i, j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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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txt = f"{v:+.1f}" if v != 0 else "0"

            color = "white" if abs(v) >= 1.4 else "#2C2C2A"

            ax.text(j, i, txt, ha="center", va="center", fontsize=10, color=color)

    ax.set_xticks(np.arange(-.5, len(regions), 1), minor=True)

    ax.set_yticks(np.arange(-.5, len(names), 1), minor=True)

    ax.grid(which="minor", color="white", linewidth=2)

    ax.tick_params(which="minor", length=0)

    for s in ax.spines.values():

        s.set_visible(False)

    # highlight changed rows with a box

    if highlight_rows:

        for r in highlight_rows:

            ax.add_patch(plt.Rectangle((-.5, r-.5), len(regions), 1, fill=False,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dgecolor="#D6447E", lw=3))

    ax.set_title(title, fontsize=12.5, fontweight="bold", pad=34)

draw(axes[0], before, before_names, "BEFORE — submitted",

     highlight_rows=[2, 3, 4])      # Vela, Glab, Fica

draw(axes[1], after, after_names, "AFTER — revised (validated)",

     highlight_rows=[2, 3, 4])      # Calm, Velvet, Lift

cbar = fig.colorbar(axes[1].images[0], ax=axes, shrink=0.6, pad=0.02,

                    ticks=[-2, -1, 0, 1, 2])

cbar.ax.set_ylabel("Recognition + sentiment (-2 reject … +2 strong)",

                   rotation=-90, va="bottom", fontsize=9.5)

fig.suptitle("Latin Rx-name perception: validation-driven revision  (pink = replaced)",

             fontsize=14, fontweight="bold", y=1.02)

fig.text(0.5, -0.03,

         "Kept: Lux / Sero / Equa (passed 17-respondent test).   "

         "Replaced: Vela->Calm (candle), Glab->Velvet (rejected), Fica->Lift (PT verb).   "

         "Revised scores are projections to re-confirm in Aug field study.",

         ha="center", fontsize=9.5, color="#444441")

plt.savefig("/home/claude/naming_before_after_heatmap.png", dpi=150,

            bbox_inches="tight", facecolor="white")

print("Before/After heatmap saved."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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